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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6월 16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전국 경찰 지휘관 초청 특강

꾸준히 혁신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 

정부가 토론과 회의, 잘 발달된 인터넷 등을 활용해 한국사회를 한번 변화

시켜보고 업그레이드시켜보자는 게 혁신주체에 관한 저의 구상입니다. 정

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

 

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겠

습니까.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입니까.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

아이디어를 내고 건의서, 제안서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

이 있습니다. 그런 혁신주체들이 한 관서뿐 아니라 관서간, 청(廳)간 네크

워크를 이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도 바꾸는 등 정부내 횡적 연대시스템

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도 정부가 바뀌면 혁신팀을 만들었

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. 과거엔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했지만 이번

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, 공무원 자르는 것을 제1로 삼지도 않고 작은

정부도 하지 않겠습니다. 

(북핵문제 관련)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핵 문제는 이제 큰 문제가 되

지 않을 것입니다. 한미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하며 때때로 갈등과 협력의 

관계가 반복되며 흘러갈 것이나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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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제문제 관련) 지금 금융은 안정된 것 같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도록 

해야 합니다. 내년 이맘때면 경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

정도로 하겠습니다.


